
작가노트

섣달그믐 –넘침,잉여,그리고결핍의이야기

‘섣달 그믐’은 어머니 전지적 시점으로전개한전시이다.어머니의시점에중독되어세상을마주하는삶의이야기를 ‘넘침,
잉여그리고결핍’의세키워드를통하여풀어낸다.
원초적 대상으로서의 어머니. 누군가는 그 대상이 타자의 자리에 있을 터인데, 나의 경우는 강렬한 자아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러한 보편적이지 않은 시점의 작품들이 공명하기를 원하는 것은, 각자 자신이 개인적 차원에서 경험한 원초적
대상의 감각을 다시끔 불어일으키고자 함이다. 나에게 전시 ‘섣달 그믐’은 몸에서 태어나 몸을 가지고 있으며, 몸으로 다른
몸들을 생성하는 물리적 시공간에 깃든, 다섯번째 이야기이다. 이 전시는 흘러넘치는 우물과 같은 커다란 구멍들과 이들
감싸는 공간으로 구성된 설치 작업(섣달그믐 2024 - 1 - I:saek),설치작업을위한이미지추출후남겨진조각을모아중첩하여
생성한평면작업(섣달그믐 2024 - 3,섣달그믐 2024 - 4),남겨진조각에시를바느질한작품(섣달그믐 - 2024 - 5)으로표현되며
이들은각각넘침,잉여,그리고결핍의은유를담고있다.

‘섣달 그믐 2024 - 1 - I:saek’은 커다란 두 구멍과벽면이붉고도다채로운색덩어리들로이루어진,무엇인가가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간이다. 이것은 ‘몸’ 자체 일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를 예술언어 안에서 매우 직접적으로 포용한 경우이다.
도출된 작업은 흡사 우리의 심장이기도, 자궁이기도 하다.표피와내부가항상변화하고있는가운데이야기가커다란흐름을
발기하고, 이 안에서 미시적 이야기들을 수없이포착한다. ‘섣달그믐 2024 - 3,섣달그믐 2024 - 4’는설치작업(섣달그믐 2024
- 1 - I:saek)을 위해 제작한 색덩어리들을 오려내고 남은 잉여물들을 중첩하여 제작하였다. 네거티브 공간으로서 처음부터
계획되거나 고정적이지 않았던 물감의 흔적과 그 흔적들이 맞닿은 모든 다층적 요소들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
불확정적인 이야기가 ’두텁게 빛나는‘ 중첩상태로 드러난다. ’섣달 그믐 2024 - 5‘는 몸이 살고자하기에 채우고 비우며, 감정
덩어리가 살기 위해 행위의 의미를 찾는 무게없는 달무리 같은 존재인 인간에 대한, 여성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나에 대한
시를잉여의조각들을그러모아연결시키고그위에바느질한작업이다.

섣달그믐

머리검은존재가태어나

너를아름다워한다

하지만아름다움은자신의아름다움을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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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달은,

껍데기처럼쪼그라들어심장만발딱거린다

심장이박혀있는껍데기

죄속에서껍데기된껍데기는껍데기가아니라사는 .몸통.이다

나이외에모든것이살고사는 (뜨거운)넘쳐흐르는 .몸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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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얼굴로. 공전하는 섣달 그믐은 .어둡고도. 빛이 난다. 넘침과 모자람이 업치락뒤치락하다 켜켜이 쌓여두터운
빛이난다

두터운빛은어두움과입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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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맞춘

.몸통.들은 .서로서로.를닮는다.



어둠과입맞춘빛의울림은섬세하며,내몸통은소리를이해한다

몸통은예민하여울림에같이떨다가

또한불현듯

나는몸이무섭다.나는몸통이제일무섭다.

움직이지않는몸통이제일무섭다.

내가아니라검은머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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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자꾸만지고쓰다듬고끌어안고

.기원한다.

나를구원해준검은머리에게서구원해주기를.기원한다

섣달그믐에는과거와미래가연결되어 ‘현재이순간‘이농축된다.섣달그믐은주기적인방점이찍혀,의미지워지기를
희망하는특이점이다.전시 ’섣달그믐‘은몸과몸이이어진수많은이야기들가운데지금이시간을가로지르는농축된
단면을드러내보인다


